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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. Ⅰ
주말이 면 성도 은 당에 모여 다 서 가 서 를 알아볼 수 있는  . 
식을 한 채 당에 어서는 순간 공간의 물리적 조 터 비일상적. , ‘ ’ 
감정 이 유 다 경건한 마음으  대 하던 성도 은 시간이 면 모  . 
립하여 식을 비한다  간 속 는  의식은 정해  순서에 따라 . 90
행 다 때 는 노래를 통한 찬양이 때 는 간절함을 담은 통성 도. , (通聲祈
가  퍼 다 일 의 과정  속에서 성도 은 강 한 감정적 출과 하) . ‘禱
나 을 경험한다 여 에서 업과 나이  같은 의 조건 은 치 않’ . ‘ ’
다 모 는 리 서 존재한다 신앙 공동체적 활동은 당 에서도 계속. ‘ ’ . 
다  후에는 언제나 공동 식사를 통한 제가 마 어 있다 정한 . . 
성도 서의 거 남 을 위해 리에 대한 나눔과 학습 때 는 고해성사가 이‘ ’ , 
어 도 한다 성도 은 신자 을 향해 음을 전파하며 일주일 동안의 . , 











서포터즈 집단의 등장. Ⅱ
단순 축  동호회도 냥 축  동호회가 아니라 축 에 대한 이 축 의 “ , 
역사  축  팬덤 이런 얘 이 가는 장히 수  높은 게시판이었어, 
니  리도 처럼 한  해 자 의견이 모여 면서 사람 이 피리. , 
도 사고 도 가 고 고 유니폼도  때는 유니폼도 안 팔았 단 계, . 
자에게 말해서 유니폼도 아가 고 입고 응 하 도 하면서 축  팬문화가 
이제 거 에서 전하  시작한 거죠.” 
서대명 년생 남- (72 , )1)과의 면담. 2012.7.7. -

한 경 장에서 프 경 가 하 에  경  세 경  이 게 열리는 아주  “
시적인 리 를 하던 시절이었는데  때는 세 시 경  때는 유공을 응 하다, 
가 다섯 시 경  때는 전  팔 를 응 하고 이런 개념이 좀 희 한 팬. 
이 많이 있었고 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아  서포터 마인 가 . , 
형성  전에 런 팬덤이 있었고 좀 야 야 한 팬덤이었죠, .”  
서대명 년생 남 과의 면담- (72 , ) . 2012.7.7. -
서포터 의 시초는 솔 히 유공 코끼리 팬클럽인데 이건 여러 팀을 응 “ [ ] 
하는 사람 이 모인 조 이었고  조 적으  서포터라는 틀을 만  것은 , 
수 인 거고 략 헤르메스라는 이름으  년도에 시작을 한 거는 엄연한 . ( ) 97
사실이니 날 서포터의 역사에 대입을 해 자면 누가 최초냐를 고 싸  . 
필 는 없다고 생각해 수 이나 천 서포터나 한  프 축 계에 큰 획을 . 
은 거라고 생각을 하  때문에 리끼리 싸 면서 니가 이고 내가 먼저, 
고 럴 필 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 .” 
동수 년생 남- (84 , )5) 의 면담. 2012.4.15. -
제가 천 서포터를 시작한 거는 년이고 계속 여 화곡 살았으니 “ 98 . [ ] , 
목동이 가 서 략  때가 한창 컵 유치한다고 게 축  열 가 . ( ) 
셌어 처음에는 서포터 활동을 거의 다 은 악마  시작을 했다가 근데 . , 
은 악마는 평소에 경 가 없잖아 가입을 했는데 경 가 거의 없으니  . 
재미가 없었고 래서 주 에 알아 니   때 유공이 목동에서 했었고 수. 
하고 안양이 있었어 근처에 때 성남은 천안에 천안 일화라고 있었고, . , . 
넷 에 하나를 고르 고 했어 근데 유공이 리적으  가 고  때 제가 . 
좋아했던 선수도 있었고 윤정환 선수가 림픽에서 한참 뛸 때 거. . 
래서 천 서포터 활동을 시작하게 던 것 같아 .”
- 고 년생 남자 과의 면담(81 , ) . 2012.6.17. -
경 장에 한 명  명 모여가 고  명이 모 어  에 경 만 고  “ . 
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에 나는 쟤네  열심히 뛰라고 소리 러주
고 싶다 선수 이랑 같이 뛰는 식으  해 고 싶다 게 시작한 게 서포, , 
터잖아 트라스는 이제  인 이 또 많아 고  열성적인 사람  . 
에 더 열정적인 사람 게 트라스라고 생각을 해 략 트라스는 , . ( ) 
서포터 에서도 약간 선 자 선 라는 식으  면  거 같아, .” 
고 년생 남 과의 면담- (81 , ) . 2012.6.17. - 

팬이 다는 것에 대해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한 가 는 이것이다 겉 . 
는 대 팬이 다는 것은 대리 만족이 아니며 경을 하느니 접 , , 
축 를 하겠다는 사람 은 핵심을 제대  파악하  못한 것이다 축 를 는 . 
것은 결코 수동적인 활동이 아니며 실제  뛰는 것과 마찬가 다 팀이 , . ( ) …
나의 일 이 이 나도 팀의 일 이다.
피 피치- Hornby(2005[2000]), -中 《 》 

100% Your Supporter 
곡 참 가  신도여( : < O Come, All Ye Faithful>)
늘 리 은 승리를 위해 이 자리에 함  모여 노래한다 
힘과 투  열정 승리 향한 자존심 
리가 함  한다 리가 여  있다 린 늘도 승리 한다 천 
경 가 시작할 때 전의를 다  위해 르는 노래 -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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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njoy Bucheon 
곡 성자의 행( : < When the saints go marching in>)
        ( ) ( 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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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가 승리에 가   때 쁨을 현하는 응 가 - -
컴  천 컴  천 컴  천 컴  천 
역습을 당할 시 선수 에게 수비 위치  돌아가라는 의미의 호 - -
상대팀 이름 혹은 선수이름 하하하XX XX( ) !! 
상대팀의 실수에 대한 조 의 의미를 현할 때 사  - -


내가 알  연고 이전 전날에 매년 시  초  데이 라고 팬 “ [ ] ‘ ’ , 
이랑 하는 이 트 행사를 하는데  날 를 정하고 있다고 하다가 다음날 ... 
전 열 시에 안내문 하나만 달랑 린거야 이 멍 딱 한마디  멍 정. [ ] . . 
말 통수 맞은 것처럼...”
- 임경 년생 남 의 면담(89 , ) . 2012.7.26. -
조세훈 연고 이전 전에 단물  재고처리를 했어 이럴 단이 아닌데: . , 
나는 때 동안 미안했다 런 의미  팬 한테 싸게 파는 건  ‘ ’ 
알았어 근데 게 알고 니 재고처리 던 거야. .
이 선 때 회사에 있었는데 갑자  여 저 서 연락이 더라고 팀이 없: . 
어졌다고 처음엔 거 말인  알았어. .
- 친목모임  대화. 2012.4.28. -
이 천 팬  같은 경  연고 이전으  많이 떨어져 나가고 사람도 많이  “ , 
고 했 만 이 선 자적이고 뭔가 조 하  좋아하고 만  좋아하고 고  , 
있고 자존심 있고 런 문화가 남아있었던 것 같아 러니  흩어  않. 
고 팀이 없어  않고 년이 나도 조 이 유 가 는 거에 빠져나간 2 . 
사람도 있 만 대  내가 죽을 때  축 를 안 면 안 다른 팀을 ‘ , 
응  안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 이었  때문에 일단 가능했고’ .”
- 서대명 년생 남 과의 면담(71 , ) . 2012.7.7. -

연고 이전  후 이 더러 이제 뭐하나 냐면 어 을 때 “[ ] ? . . 
터 축 만 던 사람 이라 다른 취미 활동이 거의 없어 략 겁 만 . ( ) 
해도 모자라는 게 취미생활인데  거 다 겪으면서  여  있는 거, 
고 애 이 래 냥 생활이라고 축  러 는 게 아니라 생활이라고. , . . 
자연스럽게 주말이 면 냥 리  일정이 나 면 적어도 홈경  있는 주말. , 
은 약속이 없어 만한 결혼식 이런 거 아니면 자연스럽게 게 생활을 . . 
해 으니 .”
- 고 년생 남 과의 면담(81 , ) . 2012.6.17. -
경  없을 때 게 이상한 게 토 일에 에 있으면 내가 뭘 해야 할  몰 “ , 
라 친 도 내가 십년 가 이 축 를 러 다니는 거 아니  주말에는 연. [ ] 
락을 안 해 난 몇 년  무한도전. < > 15)을  적이 없어 토 일은 축. 
장 아니면 에 있어 다른 약속을 잡아  억이 없어. .”
- 임경 년생 남 의 면담(89 , ) . 2012.7.26. -
내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일 일 날 토 일 경  끝나고 술 먹고  “ , 
아침에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조 축 회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천에 이런 , ‘
팀이 있는데 경  러 시라 러면서 형님 은 명함 주고 리는 음 수’ , 
라도 사가 고 가서 같이 축  경  하고 년 터 년도   엄청나. 06 08
게 노 했어 략 자동차 판매  같은 경 는 일 러 런다며 조 축 회 . ( ) . 
같은 데 가서 음 수 나눠주고 명함 주면서 차 살일 있으면 저 누 데 차 ‘ , 
매해주시면 여러 가  혜택이 있다 뭐 런 걸 설명을 한다는 거야 리도 ’ . 
런 식으  한 거 런 식으  돌아다니면서 업사 의 마인  한다는 . 
게 험 판촉 하는 사람 이 하는 것처럼.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29. -
제목 석수야 리 친  아이가: ~~
쓴이: OO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단 후 사 석수가 작년 회사 억 적자 을 하 음에도 리 단과 재 30
계약을 해주   상 약속했다 합니다. 




정 저는 물도 항상 석수만 찾아 먹습니다OO !
천 서포터라면 당연히 래야 하        ^^
물은 석수OO 
소주는 참이슬      
맥주는 하이트      !!
엄마가 하시는 슈퍼에서 파는 물은 년 전 터 석수  체하OO ... 2
더랬죠....ㅎㅎ
정 년전 터 사무실 생수를 석수  사 하고 있습니다 물맛 좋습니다OO 2 . .
헤르메스 홈페이  자유게시판 게시물- < > (2012.3.28. ) -
천 서포터 이 어느 정도냐면 리 시절엔 내가 서  사람이면 름 “ , SK 
도 천에 서 주유소 서 름을 넣어 어떻게 면 또라이  돈이SK . . 
면 타고 나 에 름을 사 서 자 가 넣어도 잖아 근데 름은 항상 천. 
에 서 넣어 세 을 여 서 더 내니  세 이 천시 재정으  어가. . 
는 거 솔 히 얼마나 하겠어 래도  세 이 천시 재정에 탬이  거 . 
이냐 게 한 사람이 점점 많아 면 만큼 천시 재정자립도가 좋아. 
고 러면 스포츠 팀에 투자하는 해주는 돈이 많을 거 아냐 런 생각, , , 
으  많이 랬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29. -
서포터즈 집단의 구성과 재생산의 양상. Ⅲ
약간의 암묵적인 이 있어 서포터 끼리 아무리 게 싸 도 만하 “ . 
면 폭 사태 는 안 가거 날에 수  종합에서 했을 때 경 장 나. , 
서 수 역  걸어갔어 헤르메스 단체  가고 저 쪽에 수  애  단체  . , 
가고 막 나 서 건널목 양쪽에 마주 고 있었거 서  막 을 하면서 . . 
갔어 닭날개 주유소. ‘ ’, ‘ 17) 너네 어쩌고저쩌고 횡단 도에서 리는 이리 ’ . 
 건너가야 고 걔네는 이쪽으  건너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 하다가 , 
건너 라고 하다가 신호가 뀌어서 나가야 잖아 차 어서 때 , . , . 
서  조 히 유유히 나갔어 리고 나서 다시 딱  뀌잖아 러면 , . , 
또 서  막 하고 래 게 싸  필 는 없잖아 걔네랑 싸 자 뭐. . 
해 략 트라스가 강성이라고 하는데 거 서 폭 은 빠져야 한다고 생. ( ) , 
각해 .”
- 고 년생 남 과의 면담(81 , ) . 2012.6.17. -
저는 서포터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 만 거는 좀 한 거 같아 트 “ , . 
라스랑 훌리건이랑 하는 거 훌리건은 냥 축 장에 싸 러 가는 거고. . 
화 훌리건스 셨어 걔네는 축  러 가는 게 아니라 냥 싸 러 < > ? 
가잖아 거랑 좀 을 해야 하는 것 같아. .”
- 장호 년생 남 과의 면담(86 , ) . 2012.8.21. -
천 경 가 없는 주말 휴식 의 정모를 겸해 새  생  숭의아 나 경 장 . 
에 단 단체 람 을 갔다 인천유나이티  서 의 경 다 인천이 홈[ ] . FC . 
이었음에도 하고 서 의 서포터 수가 더 많았고  수는 정팀 서포터, 
에게 할당  역을 거의 다 채  정도 다 인천 서포터 는 각종 걸개. 
을 빈 좌석에 늘어놓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 수적 열세를 하 는  
다.
킥 프  함  양쪽 서포터 의 응 전이 시작 었다 경 장의 설계상  . 
이 있는 인천 서포터  쪽의 소리가 잘 린 탓인  생각 다 응 소리가 
리  않았다 히  서  쪽에서 사람 수만큼의 소리가 나  않는 느낌. 
이었다 마저도 인천에게 골을 먹힌 는 찬물을 끼얹은  조 해졌고. , 
앙에 있는 만이 간헐적으  점핑을 하는 모습이었다 면 인천 서포터. 
는 상대적으  수가 적었음에도 하고 앙 섹터 에 모여 다 같이 (sector)
점핑을 하는 모습을 고 이것은 경 에 고 있을 때도 함없이 속
었다.  
필 노트에서 췌 - 2012.7.15. -

서포터에 가입하고 싶습니다Q. .
천 서포터는 도의 가입절차가 없습니다 라인에 가입 과 동시에 A. . 
천 서포터 서의 자격이 주어 며 경 장에 접 나  천선수 과 함  뛴
다면  이상 이하도 아닌 천 서포터가 시는 겁니다FC .
돈 얼마 주고 사는 회 카 식의 가입 서포터는 천 서포터 서 자 심에   
상처가 니다 인 스스  떳떳하게 천을 위해 열심히 응 을 할 생각이 . 
있다면  서포터 이상의 서포터 천서포터가 신 겁니다. 
헤르메스 홈페이  자주하는 문 란 - ( ) < > -舊 中 
서포터  홈페이 에 가입하고 게시판의 을 살펴 다.① 
홈페이   유투브 채널을 참고하여 응 가  호를 다.② 
현장팀의 리 에 따라 서포팅을 하면서 경 장 위 를 익힌다.③ 
머플러  유니폼  서포터 서의 무장 을 갖춘다 이것은 스스 가 헤‘ ’ . ④ 
르메스임을 나타내는 식으 일회성이 아닌 정 적으  참여하겠다는 의, 
를 현한다.
다른 서포터 과 안면을 익히며 상호작 의 을 익힌다 소모임에 가입. ⑤ 
하여 경 장 안팎에서의 연결망을 통해 활동한다. 
라인 게시판 활동을 통해 서포팅이나 단 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⑥ 
다. 
자 적인 홍 활동을 통해 전도 한다‘ ’ . ⑦ 
대전 정을 갔었는데 대 으  다가 스 타임  남겨놓고 동점골을  “ 1 0 1
넣은 거야 서포터 이 제정신이 아니었 동물 의 포효  정을  . . ... 
잊을 수가 없어 게 또 정이잖아 적으  동점골을 게 는 거 는. . , 
데 서포팅 노래도 대 과 함 라면 리는  않아  노래를 ... “ ~” 
르고 있는데 문 철이라는 공격수가 래는 홈에서도 골을 잘 못 넣고 랬는
데  선수가 헤딩으  날르는 모습이 아 도 눈에 선해 근데 게 리 , . 
쪽 골대 어 또 골을 넣고 펜스 넘어서 리한테 가 고 이 게 세 모니. [
를 하니  환장하 서포터  다 난간 내 가 고 략 런 경 를 ] . . ( ) 
고 런 경험이 있었던 사람 은 남는데 런 경 를 느끼  못했던 사람 은 
에이 재미없어 러고 안 나 고 런 경험 이 사람 을 계속 경 장에 나. 
게 하는 것 같아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15. -


날에 암 했던 스물 몇 경  못 이겼던  시절에 었다니 다 남 “ , .... , . 
자  몇 십 명이 는 거 라  못 다 애잔하다 해 아 이런 , . . . 
얘 하면 새서 면서 술 먹을 거야 런 거를 겪은 사람 은 못 떠나. . 
 아무리  리 에 있어도 남 이 에는  매니안가 이상하게 3 , , 
는데 아니야 가족끼리도 런 얘 가 있잖아 리 날에  어 고 힘, . . 
게 살았는데 은 날엔 따  떨어져서 먹었는데 이제는 한 식탁에 모, 
여가 고  먹고 눈물을 흘리면서  먹고 런 애잔한 스토리  있잖아... . 
런 것처럼 리도 런 거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29. -
조대연 저는 안양이 서  간 걸 몰랐어 제주 같은 경 는 솔 히 아픈 : . 
과거니  아  말을 안 냈는데 계속 남패 남패 하니  남패가 제주
라는 걸 알게 고.
연 자 과거 역사 같은 거를 찾아 고 랬던 거야: ?
조대연 네 많이 찾아 죠 일단 형 이랑 말하면 확실히 전 얘 를 많이 : . 
하시니 거 에 대해서 일단 제 생각을 말하는 것도 만 일단 . 
알아 어야 하니 거 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. 
알아 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.
- 조대연 년생 남(96 , )24)과의 면담. 2012.5.17. -


전에 고 학생 때 입고 갔는데 앞에서 리딩하던 형 이 제대  안 하 “
면 쌍 을 하면서 러다가 어느 날 나 고 서 을 잡으라고 하는... 
데 세상을 다 가  이었 .”…… 
이 혁 년생 남 과의 면담- (81 , ) . 2012.8.10. -
은 대형  잘 안 만  땐 은 악마 다  더 많았어 미 “ , . 5
터 미터 는 거 해 고 싶은 거야 근데 함  못했어 이야 아무나 , 8 . . . ‘
 좀 어주세 하고 탁할 정도 만  때는 콜리더가 목했어’ , . (
략 러다 어느 날 하고 싶은 사람 있냐고 모 을 하더라고 래서 하겠다) . 
고 하고 거 서 고 런 재미가 하나씩 생 고 러니  이제 을 치... 
고 싶은 거 을 치는 데도 한 년 걸  때는 만 년을 돌 어. 2 . 2 .
- 동수 년생 남 과의 면담(84 , ) . 2012.4.15. -
년에 한 씩 헤르메스 게시판에 공 가 라 거 에 신청을 했죠 “1 . . 
처음엔 돌이 에 신청을 했는데 동수 형이 러는데 대가 많았대, . 
얼마 도 않았는데 써 터 런 걸 하느냐 래도 일단 동수 형이 넣었. 
대 제가 파주전 때 처음으  일찍 서 전화를 했는데 형이 저 고 탐을 . , 
한  쳐 래  때 터 치면서 면서 게 탐을 치게 었어. .”
- 조대연 년생 남 과의 면담(96 , ) . 2012.5.17. -
일단은 저희는 솔 히 경  면 거의 눈치만 눈치를 많이 형 “ , . ... 
저희랑 경 를 는 거 자체도 다르시고 리고 런 소리 많이 어. . 
날이었으면 맞았다고 맞으면서 다고 년 는데 탐 치고 있으면 너는 . . 3
인  알라고 저는 게 생각해 한 때 최고  잘 나갔던 서포턴데 . . 
 이랑  이 게 탐 치고 같이 응 하고 정 다니고 런다는 게 좋
고.”
- 조대연 년생 냄 과의 면담(96 , ) . 2012.5.17. -
수  하이랜 는 전 남미식이던데 니  전 처럼 걔네는 경 도  “ . . 
안 고 경 장을 아  고 하더만 게 무슨 서포터야 딴따라. .”
- 이 훈 년생 남 과의 면담(80 , ) . 2012.6.30. -

사< 1>
전 세계적인 팬덤을 거느리고 있는 스페인의 르셀 나 는  (FC Barcelona)
 차  한 을 문하여 경 를 치른 적이 있다 내에도 르셀 나의 팬. 
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내한경 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생했다, . 2004
년 수 과의 친선경 에서는 르셀 나 유니폼을 입고 응 을 하던 팬 이 
수  선수 을 향해 손가락 을 하고 있는 사 이 찍혀 논란이 던 적이 있
다 년에 있었던 내한경  때는 더 큰 문제가 생할 뻔 했다 경 를 앞. 2010 . 
고 내의 한 르셀 나 팬이 딸 냐는 스페인이 아니다“ (Cataluña is 
라는 문 가 적인 걸개를 제작하 다가 무마  사건이 있었not a Spain)”
다.28) 르셀 나 가 딸 냐의 역정체성을 담 하고 있는 것은 명한  FC
사실이 만 이역만리 떨어  곳에 살고 있는 한  사람으 서 이러한 역정, 
체성에 동 화 어 있다는 것은 다른 축 팬 이 에 매  스꽝스럽고 
개념 없는 것이었다 래서 종종 한 의 르셀 나팬 은 조선꾸‘ ’ . “ 29) 라”
는 비아냥의 의미가 포함  명칭으  리 도 한다 단  축 팀을 응 하는 . 
것뿐인데도 마치 스스 를 딸 냐 사람인냥 생각한다는 점에서 비난을 당, 
하는 것이다 이것은 겉모습은 동양인인데 인의 가치 과 행동을 이는 사. 
람을 트윙키 라는 어  현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 놓여있다고도 볼 수 ‘ ’
있다. 
사< 2>
년 맨체스터유나이티 이하 맨유 가 내한하여  2007 (Manchester United FC; )
서 과의 경 를 치  적이 있다 전 세계적으  인  있는 팀이 도 하고 FC . 
성이 소속 어 있는 팀이 도 해서 당시 한 에는 많은 수의 맨유팬 이 , 
존재하고 있었다 경  당일 맨유팬 은 유니폼을 갖춰 입고 상암 컵경. 
장의 정석에 자리를 잡았다 리고 이곳은 또 하나의 트래포 다. “
(Here is another Old Trafford)”30) 라는 걸개를 걸고 응 을 하  시작했다 . 
이 걸개를  수많은 축 팬 은 눈을 의심했다 리고는 서 을 한순간에 . 
맨체스터의 멀티  만 어 린 맨유팬 에게는 비난을 동시에 인 의 ‘ ’ , 
에서 이런 사태가 어 게 치한 서 을 향해서는 비판 섞인 조‘ ’ FC
을 내었다. 
연 자 제가 제일 했던 건 리 도 아니고  리 에 있는 건데 아무: , K 3
래도 경  수 이 좀 떨어  않나...
신 저는 정말 리 다 더 재미있다고 생각해 이런 축 가 히  : K . . 
내 팀이라는 생각이 더 고. 
이 선 주 에선 미쳤다고 하  리 도 아니고 : . 1 K331)이라고 하면 격투
 알아 리  경  으면 수 차이 나 래도 뭔가 더 애틋한 . K . 
게 있어
- 이 자리에서의 대화 . 2012.5.19. -
제가  나쁜 게 거거 인터넷 댓  같은 거 면 천 라 라 “ . , ‘ ’ 
이런 얘  많잖아 거 에 런 이 있어 자 가 천 사는데 천이 . . 
 리 라 면 러 갈 거다 런 거 면 게  싫어  [2 ] . . 
은 안 러 고 이해가 는 하는데 저는  어느 리 에 있던 상 이 ... 
없거  런 사람 이 차라리 런 말 안했으면 좋겠어. , .”
- 장호 년생 남 과의 면담(86 , ) . 2012.8.21. -
전에 이 식이라고 천에서 인 가 많았던 선수인데 마 막에 안 좋게  “ [ ] 
떠났는데 승해 겠다고 서  이적했어 리랑 경 를 하게 을 때 , . 
일 는 을 하고 일 는 수를 쳐주고 일 는 을 돌 어 저는 을 돌. 
리고 있었는데 차마 을 하 는 못하겠더라고 어쨌  일단 리 팀을 떠. 
나는 순간 터는 적인 거죠.“
- 하정모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6.6. - 
사< >
컵 라  경 의 상대인 경찰청 축 단은 거의 현역 프 선수  성 FA 1
어 있었다 이 에는 수  삼성의 염 훈과 현도 포함 어 있었는데. , 
 때문인  경 가 열리는 효창 동장에는 수 팬으  이는 사람 이 적  
않게 존재했다 이 은 수  머플러  유니폼을 챙겨 입고  선수를 응 하. , 
는 문 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리고  선수가 소속  경찰청을 응. 
하  시작했다 경 장에 어선 천 서포터 은 이러한 경에 아연실색했. 
다 리고는 곧 저마다 비난의 한마디씩을 내 었다 염 훈 사생팬. . “ 32)이다”, 
저게 팬클럽이  서포터냐 린 쟤네랑 싸 는 게 아니야 어떻게 팬클럽“ ”, “ . 
이랑 싸 쪽팔리게, .”

공 림픽 동메달 결정전 여러 의 협조를 탁 리겠습니다[ ] , .
이  림픽 위전은 천 은악마 의 이콧 선언과 더 어 리를 여러  3,4 ' ' , 
모  도 주고 있는 천시의 협조 청으  리 헤르메스가 응 을 주도해
서 하게 었습니다.
응 가  호는 사람 에게 익숙한 은악마의 응 곡과 리의 응 곡을  
혼 하여 사 할 계획이며 헤르메스 캐슬을 리의 위  만 어 천시민
에게 헤르메스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리 팀을 대대적으  홍 하고자 합니
다  리 를 넘어 더 높은 상위리  나아갈 리에게는  한 명 한 . 2
명 사람이 소 합니다. 
략( )
 사실 트라를 향하는 헤르메스가 가대  응 을 주도한다는 것 자체가 
말의 앞 가 안 맞는 얘 입니다만 리 팀의 미래를 위해 딱 한 만 대의를 
위해 희생하는 자세  이  경 에 임하고자 합니다. 
이날 경 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천종합 동장에 리의 경 를 러  
는 모릅니다 하 만 단 한명이라도 천 를 억하고 언젠간 찾는다면 . FC
것만으 도 장히 뜻 은 일이라 생각 니다.
헤르메스 홈페이  자유게시판 게시물- < > (2012.8.9. ) -
리는 리 팀만을 하는데 아무리 리 선수 이 스타를 뛰 만  “
리 천 단을 대 해서 뛰는 게 아니다 스타  뛰는 거다 동 팀 서, , 
팀으  뛰는 거니  싫다 리 자 심이 있는데 할 필 도 없고 해야 할 이. . 
유도 없었던 거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15. -

내가 천 서포터 을 존경하는 게 나는 경  만에 승을 고 런 게  “ , 3
내가 이 팀에 남을 수 있는 동 여가 던 건데 년에  사람 은 리. 02
가 잘 나갔던 것도 아니었고  때 리한테 이을  한 명 있었는데  때 , , 
뿐이었  때 터 하향곡선을 리  시작했는데 꾸 히 망. ... 03, 04, 05 
해가는 팀 년도에 스물  경  무승  했던 팀인데 래도 ... 2003
 꾸 히 남아 있잖아 대단한거야  멋있는 거 래서 내가 어디가도 . . . 
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런 사람 과 함  하고 있는 거라고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15. -
진정한 서포터즈 되기의 이상과 현실 . ‘ ’ Ⅳ
서포터를 한  써 년 니  써 내 생에 이 인생의 절 을 여 다  “ 13 , 
쏟아 었으니 내가 나 에 결혼해서 자식이랑 아내한테도 세뇌 육 시킬 . 
만큼의 런 비가 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태어나서 터 천을 좋아한 , 
거는 아니 만 내가 죽을 때 는 계속 좋아할 거고 좋아하는 단계가 아니. 
 이제는 애 도 있고 정도 있고.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29. -
형식 여자친  데리고 면 일 석에 가야 서포터석에 같이 자고는 : . 
못하죠 챙겨  수 없으니 아니면 냥 서포터 한다고 말 안해, . [ ] .
현 저는 전에 여자친 한테는 토 일에 알 하러 간다고 하고 경 장 : 
다녔어 .
연 자 토 일에 데이트하자고 안 해: ?
형식 토 일은 피곤하다고 안 다고 하고 여자친 는 일 일에 죠: , . .
- 경  후 이  대화. 2012.6.23. -
여자 이 축 를 러 다니는 것을 남자 이  안 좋아하는 경 가 많더 “
라고 서포터 에서 남자를 사 었을 때 래서 못나 는 친 도 많았. . 
고.”
- 고 년생 남 과의 면담(81 , ) . 2012.6.17. -

동수 다음 시  라가서 다른 팀한테  때 정신 이 텨야 할텐데: .
이 훈 날에 스물 몇 경  무승할 때 생각해 일단 건 라가서의 얘: . 
고 어쨌  제도  내에 입하는 게 하 여  있어선 안 돼. . .
- 정경  이동 의 대화. 2012.5.5. -
 가서 제일 만나고 싶은 팀은 파 가 있는 팀이 야 하는데 저는 상 “2 , . 
대팀 서포터가 많은 상태에서 한  겪어 고 싶어 얼마나 대단한 수가 . . 
던 목소리가 던 래야 재 을 거 같아 딴 사람 은 걸 느 을 . . 
텐데 저는 느  적이 없으니 .” 
- 장호 년생 남 과의 면담(86 , ) . 2012.8.21. -

리 이전에 안양이 연고 이전을 당했잖아 안양은 매 동하고 시위만  “ . 
하고 끝났어 게 사실인  먼 는 정확하  않은데  때 가 몇 년 . , LG ‘
동안 연간 억인가 억인가를 주겠다 너희가 팀을 만 어라 라고 얘 를 했2 3 , ’ 
다는 말이 있거 근데 안양은 거 를 했다고 해 래서 도 걔네는 . . 
팀이 없잖아 팀도 없고 서포터 단체도 갈 어 리는 안양을 고  . . 
게 하게 하면 안 다고 해서 강하게 고 나가 도 했고, .”
- 고 년생 남 과의 면담(81 , ) . 2012.6.17. -
수 은 사실상 업소유죠 인명이 삼성전자축 단 이잖아 정 가 “ . [ ] ‘ ’ . 
고 이럴 때 삼성에서 다  때문에 서포터가 떳떳할 수 없어 리는 . 
런 면에서 당당한 거고 업의 돈을 으면 서포터의 뜻을 제대  주장할 . 
수가 없어 삼성이 솔 히 서포터 입장을 생각해주겠어 냥 홍 비 차. , 
에서 주는 거 이게  서포터의 뜻에 동의해서 을 해주는 게 아니. 
라 하도 랄하니  다 하는 거죠, .”
- 형식 년생 남 과의 면담(88 , ) . 2012.3.18. -
사< 1>
 일 홈 개막전 천종합 동장에는 만수 천 시장이 참석해 있었 3 31 , 
다 현 시장은 동안 천 에 대한 심을 꾸 히 여주고 있어 팬  사이. FC
에서 높은 평판을 형성 에 있었다 이것을 명하 시장이 개막전 념 . , 
시축과 축사 을 하러 나  때마다 서포터석에서는 시장의 이름을 연호했다. 
만수를 청 대 라는 장난 섞인 침도 있었다 개막전뿐만이 아니었다“ !” . . 
 일 남양주 의 홈경 가 시작하  전 만수 시장이 서포터석으  5 26 , 
서는 내년엔 하는 곳으  갑시다 고 쳤다 러자 누 가 한 명이 만“ .” . “
수 를 치  시작했다 다시  서포터 석에서 만수 콜 을 하는 상황이 !” . ‘ ’
여졌다. 
사< 2>
 일 천시청에서는 천 의 프  출을 위한 시민설명 8 18 < FC 1995 2
회 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천시 공무   프 축 연맹 계자를 비 하> . 
여 시장 시의 도의   천시   정치인 이 대거 참석하 다 내, , . 
년 천 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한 시점이었  때문에 여야를 막 하고 FC , 
많은 정치인 이 모 다는 것은 서포터 에게 있어 고무적인 일이었다 자리. 
에 참석한 정치인 의 수만큼이나 내빈 소개  인사말의 시간이 어졌다 한 . 
사람씩 호명  때마다 앞쪽에 모여 앉은 서포터 은 을 흔 고 수  환
호를 냈다 거의 아 에 가  호의적인 응은 마치 선거 유세의 위. 
를 연상케 했다. 
축 에 대해서는 정치는 물이거  포섭해 놓아야 똑같잖 “ . . 
아 나라에서도 정 이 뀌면 망하는 업도 있고 흥하는 업도 있 이, . 
리가 민주당한테만 어있으면 민주당이 계속 천에서 잡고 있는 것도 아
니고 새누리당으  뀌면  때 가서 새누리당한테 을 수도 없잖아 전, . 
체를 포섭을 해야 어차피 돈 나 는 데는 시의회거 시장이나 회의. . 
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략 리고 리는 어차피 리팀에 . ( ) 
도 이 는 사람 이면 상 없어 민주당이  새누리당이. .” 
고 년생 남 과의 면담- (81 , ) . 2012.6.17. -
사람이 만 명 이만 명 있으면 해도 돼 묻혀서 모르니 근데  상 “ , . . 
황에서는 자제해야죠 애를 데 는데 막 쌍 을 하면 다음 터 누가 데리고 . 
고 싶어 하겠어 .”
- 강현수 년생 남 과의 면담(84 , ) . 2012.6.6. -
리는  리  서포터가 아니잖아 현실을 얘 하는 거 나도  시절“ K . . 
을 경험했고 자 심이 있 만 리가 좀 더 전하  위해서는 런 거 강, , [
성적인 성향 는  좀 리고 하나 어서 같이 하자는 거 내가  여] . 
서 앞에서 무조건< >41) 르고 하는 거 창피해 솔 히 창피한데 하는 이유 . 
는 내 자신을 리고 헤르메스랑 단이 좀 더 앞으  나아가  위해서는, , 
팀이 살아야 리도 산다는 것 때문에 거를 포 한다는 거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15. -
시절에는 선수단 내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서포터 이 모르니  어떤  “SK 
일이 어져도 하나가  수 있었다고 만약 선수랑 감독이랑 화가 있. 
어 런데 단이랑 서포터가 나눠져 있  때문에 모르잖아 서포터는 러, . 
면 서포터는 경 에만 할 수 있  때문에 서포터 내 에서 싸 는 일이 
거의 없어 근데  천은 서포터가 이고 단이 서포터고 이러니  . 
안에 있는 사소한 얘  다 나 고 생  않아도 는 문제 이 생겨, 
리니  서포팅에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04.29. -
동수 서포팅에 곡 가져 서 써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민  쓰고 : . 
가  쓴다고 해서 트라스가 아닐 이유가 어디 있어 일단 이 . 
따라할 수 있는 을 찾아 야 .
주 훈 난 형이랑 전 생각이 달라 이야 일   안고 가는 거 나: . , 
에 리  가고 만 명 이만 명 면 야 한다고 생각해  남K , . 
아 있는 사람 은 다 자 가 좋아서  사람 이 남아있는 거 남이 . 
라고 해서 계속 있겠냐. 
- 정경  이동 의 대화. 2012.6.16. -
은 리딩팀의 성향이 좀 유해졌는데 전의 카리스마 있는 게 다시 필 “
한 거 같아 날에는  말 대  맞으면서 는데 제가 스무 살 때. . , 
스무 명을 천 경 에 끌고 는데 콜 리더가 초면에 야 똑  안 해[ ] , XX , 
라며 쌍 을 하면서 소리치는 거에  땐 대단했죠 헤르메스는 일당 이. , 
었어 .”
- 하정모 년생 남 과의 면담(84 , ) . 2012.6.6. -
나는 날에  먹어가면서 센티씩 안 뛰면 먹었어 야 너   “ , 20 . . ‘
안 뛰냐 미쳤냐 이러면서 막 대 어 대 여자 이 거의 없었고 못 , ’ . , . . 
고 있  있었는데 여자 은 사이  가고 남자 만 다 근데 게 또 강. . . 
한 인이  했는데 략 딜 마 착하게 서포팅을 해야 는데 ...( ) , 
게 면 사람 이 안 해 뭐라 안하니 근데 내가 을 때  축 만 . . 
면 안 돼 제대 응 해야 돼. [ ] .”
- 동수 년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04.29. -
 
여자애  에도 축 를 좋아해서 는 친 도 있는데 거의 선수팬으   “ , 
뀌어 선수를 더 좋아하고 아무래도 여자다 니 리는 같은 동성이니. . 
 특 하게 한 선수한테 끌리고 러  않잖아 정현민처럼 잘하는 선수나 . 
열심히 하는 선수는 좋아해주고 하는데 여성 서포터 은 선수팬으  많이 빠, 
더라고 개인을 좋아하는 걸 런데 선수는 얼마  떠날 수 있잖아. . . 
러니  선수가 떠나 리면 자연스럽게 흥미를 잃게 죠.”
- 고 년생 남 과의 면담(81 , ) . 2012.6.17. -
연 자에게 누나 좀 어색해 이던데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있으면 좋 “( ) . 
을 텐데 헤르메스가 남자 단이라서 다른 리  팀 니  여자 도 , 99.9% . K
많더라고 근데 좀 수 살살치는 시늉을 하며 이러고 장난하는 것 같고. ( ) , 
냥 놀러 는 것 같고 축  서포팅에서만큼은 목소리도 크고 남성다  게 .... 
좋은 것 같아 .”
- 장호 년생 남 과의 면담(86 , ) . 2012.8.21. -
런 건 있는 거 같아 맨 처음에 인가 거  “ . <100% Your Supporter> , 
를 때도 고 탐 없이 냥 를 때도 고 확실히 남자만 남자 목소리 , . , 
나 는 게 멋있  하죠 는 쪽에서도 고 아무래도 트라스 헤르메스. . 
니 헤르메스는 좀 쎄야 다 이런 이미 가 있어 리고 서포팅 많이 , . 
하시는  면 목소리가 으세 런 거 면 멋있 도 하고 럽 도 . 
하고 게 고 싶 도 하고, .” 
- 조대연 년생 남 과의 면담(96 , ) . 2012.5.17. -

모가 커 면 좋  하겠 만  리 모습을 면 모 단 내실이  “
하다는 거 한 명이라도 제대   애 을 데 자  모에서도 잘 . . 
안 는데 형은 약간 현실적으   거고 나는 이상적으   건데 략. OO . ( ) 
리가 리 에 있고 하면 아무나 서 뀌면 는 데 게 아니니 서 K . 
판치고 나가는 것 다야.” 
- 임경 년생 남 의 면담(89 , ) . 2012.7.26. -
제가 서포터를 십몇 년 해 면서 는데 서포터하고 하고 같이 가야   “ , 
필 는 없다고 서포터가 을 재 게 해주 고 뭘 할 필 는 없을 . 
거 같아 이  같이 경 장에 있는 거 같이 재 게 면 좋은데 서포터 하. , , 
고 싶은 사람 은 서포터석에 서 하면 는 거거 한테 서비스를 . 
해주는 거는 단이 할 일이 서포터는 경 에만 하는 거고 일단은 , . 
은 리가 트라스 서 여 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리더팀 애 이 [ ] , 
또 게 열심히 하니  켜 고 있는 거죠.”
고 년생 남 과의 면담- (81 , ) . 2012.6.17. - 
 일 토 일 경 가 없는 대신 소모임 정모가 있었다 이 자리엔 존4 28 , . 
의 소모임  에 며칠 전 인터넷 페를 통해 가입의사를 현한 한 여성도 , 
참석했다 대 장인이라는 녀는 현재 천에 살고 있으며 과거에 천. 30
경 를 몇  러 다녔다는 했다 현재는 수  서포터 활동을 하고 있SK . 
는데 미 이 남아서 천 경 를 다시 러 다닐  하는 마음에 찾아 다, “ ” 
고 했다 녀는 수  서포터 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 고 있는  는. 
데 이야 가 가는 에 과거 리  시절 천과 수  간 마찰이 있었다는 , K
얘 가 나 자 적 적으  수 팬의 입장에서 호하는 모습을 다 틈틈. “
이 천 경 를 러 겠다 는 녀에게 모임의 성 은 럼 언제 수” , “
 경  없을 때 러 라 는 다소 유한 응을 이며 훈훈한 위 를 연”
출했다. 
- 필 노트에서 췌 2012.4.28. -

데스리가에 샬케 라는 팀이 있죠  팀 연고 가 리나라  치면  “ 04 . 
 쯤 는 공업이 성행한 도시에 래서 년대 년대  공업이 , . 70 , 80
성행할 때 역에 전이 엄청났었어 런데 년대 어 공업이 쇠퇴하. 90
면서 역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생겨난 거 이걸 가 고 역에서 매일 . 
시위를 하는 거 정  상대 리한테 뭔가 해결책을 달라 랬더니  , . , 
과정에 샬케 의 선수 이 전 이 다 시위에 참여해가 고 여 을 형성하는 04
데 장히 도 이 었다는 것이에 이 연고도시의 인 가 만인데  . 25
에서 만 명이 서포터에 결 은 역사회 문제에도 축 팀의 연고 니  7 . , 
래서 축 팀이 참여할 수 있다 런 사 를 말씀 리고 싶고[ ] . .” 






어쨌  패륜팀 을 응 하면 너흰 이 게 다는 것을 자꾸 여주는 것이   “ ‘ ’
때문에 런 건 어느 정도 필 하다고 런 걸 자꾸 얘 해야 아 이 게 . 
는 나 닫는 거  런 게 없으면 또 안 돼, .”
- 동수 년생 남 의 면담(84 , ) . 2012.4.29. -
한  떠난 팀이  인  못 떠나겠냐 러니  여 에 정을 주면 나는  “ . 
상처를  않을 것이냐 팬쉽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면서 터는 . 
모  걸 던 거 특히 감정적인 측면에서 돈도 많이 쓰 만 게 던  . . . 
상태에서 내가 혹시 이 팀으 터 상처를  않을 남녀 계에서도 사. 
던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데이거나 차이면 난 다시는 사랑 안 한다고 하잖아
상처 고 략 없어  수 있는 팀 나를 떠날 수 있는 팀 이런 거에 , . ( ) , , 
대해서는 사람 이 투신하 가 어 다는 거죠 수 이 낮더라도 리 가 . , 
낮더라도 히 나랑 함 할 수 있는 런 팀을 한다는 거죠.”
- 서대명 년생 남 과의 면담(72 , ) . 2012.7.7. -


연 자 친  데리고  때 챌린저스리  팀이라고 말하  좀 런 거 없: 
어?
조대연 아뇨 전 일단은 자 가 사는 동네를 연고  하는 팀이 얼마 없잖: , , 
아 저는 에도 천이라는 팀이 있다는 게 좋고. K3 ,
재민 근데 솔 히  리  팀이라고 하면 좀  않아: 3 ?
조대연 나는 안 쪽팔  쪽팔 내 팀인데 멋있  않냐: . , . ?
조대연 년생 남 재민 년생 남 과의 면담- (96 , ), (97 , ) . 2012.5.17. -
아무래도 천 축   시작하면서 애향심이라고 해야 하나 런 게 좀  “ , 
생  거 같아 년에 서 에서 천으  이사했는데 전에는 천 살. 95 , 
만  천에 대해서 심이 없었거 근데 이제는 천 화제 같은 거 . 
한다 러면 꼭 가서 야할 거 같고 작년에는 자 사 활동도 했어. . 
리고 다른 도시랑 경 에서 게 니  히 싫어 는 도시도 있고 서. , 
청주 아산 이런데, ...”




리는 약간 연어  같아 연어가 나 에 거꾸  강을 거슬러 라가서 자 “ . 
가 태어난 데  다시 돌아 다며 걸 회 능이라고 해야 하나 소. , 
능이 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래서 리는 다시  사람 이라 생각하. . 
고 서  좀 잘 해주고 래서 사람 때문에 경  러 는 사람도 있 신. . 
한 게 팀이 없어졌는데 다시 만 었어 만 었는데 안 나 던 사람 이, . [ ] 
또 나 년 전에 없었는데 또 나 러다 또 안 나 다가 몇 년 후에 또 . 2 . 
나  있어 잠수를 탔다가 안탔다가. ...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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